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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지금까지 신라토기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비교적 세분화된 편년안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고분과 절터, 주거지 등에서 출토

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산현장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 다행히 최근 많은 요적이 발굴되어 많은 정보들이 축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연구도 진전될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경주 손곡동·물천리 유적1 )을 발

굴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신라토기 소성기술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을 다수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는이들 자료중일부를검토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을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경주 손곡동·물천리 유적이 포함된 천북면 요적군

전체를 조망하면서 요적의 입지조건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하며, 다음으로 발굴된 요체

의 구조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시설물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출토된 유물중 요

도구 및 용착토기의 실예를 통해 요내재임방법을 검토하여 신라토기 토기소성기술의 일

단을 복원해 보고자하며, 마지막으로 손곡동·물천리 요적의 성격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Ⅱ. 소성관련자료의검토

1. 요적의 입지

일반적으로 요적의입지조건으로 태토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흙, 풍부한 물과 나무를들

고 있다. 손곡동·물천리 요적군의 지형은 동편의 동대봉산(해발 4 6 5 m )과 서편의 소금

강산(해발 268m) 사이에 형성된 분지로, 이 분지내에는 동대봉산에서 뻗친 3개의 지맥

(支脈)이 낮은 구릉(해발 100m 이내)을 이루면서 돌출되어 넓은 들로 이어져있고, 구릉

1) 주지하다시피손곡동·물천리유적은 경주시와 한국마사회가경주경마장을건설하기위해사전에시굴조사를실시(국립경주문

화재연구소)한 후이를토대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A지역), 동국대박물관( B지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C -Ⅰ지역)이 발굴한

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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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지가 만나는 지역에는 남에서 북으로 비교적 넓은 하천이 흐르고 있다. 따라서 요적

군은 요업에필요한양질의점토와물, 풍부한 연료 등을 두루 갖춘 최적의입지로평가되

며, 이와 같은 입지여건은 천북면전역이포함된다2 ). 

이러한 일반적 특성 외에 천북면 요적군 전체를 놓고 볼 때 신라시대 요적 입지시 고려

하였던 또다른 사항은 완만한 경사의 낮은 구릉, 그리고 요적 전면의 공간이 비교적 넓은

지역이다. 요적은 남북방향으로 뻗어있는 동대봉산의 주맥(主脈)에서 서쪽으로 뻗어나

온 경사가 완만한 서향지맥의 남사면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더불어 지맥과 지맥사이

의 협곡이 좁을 경우에는 요적이 분포하지 않아 전면 협곡의 크기가 요적입지와 상관관

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협곡을 따라 불어오는 북서풍이 직접 맞닿는 북사면에 요적

을 구축하지 않고, 소협곡을 따라 1차 굴절된 바람을 이용하였고, 요적 전면 공간이 넓은

곳을 선택한 점은 전면 협곡에서 요업운영에 필수적 요소인 물과 점토를 공급 받기가 유

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金有植, 1984, 「月城郡川北面新羅窯址」, 『慶州史學』3輯, 東國大國史學會.

이보고에따르면천북면요적군내에 1 6개소의크고작은요적이分布하고있다. 

도면 1. 손곡동 요적유구현황

작업장노출지역

요집중노출지역

기타시설물노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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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손곡동·물천리 요적의 발굴결과, 요체 외의 관련시설물은 대부분 요체(窯體)의

상부 능선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요업공정상의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불합리

하게 위치를 선정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

악되는데, 즉 큰비가 내렸을때 주맥의 서사면을 타고 내려온 물의 양이 의외로 많아 소협

곡이 자주 범람하였고, 이를 피해 어쩔 수 없이 작업상의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구릉정

상부에 시설물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릉전면 평탄지에서는 일부지역을 제외

하고는 두터운 모래자갈층이 형성되어 있었고, 뻘이 포함된 얇은 간층이 몇 겹으로 형성

되어 있었다(도면 1). 

2. 요체3 )

구축된 요체는 조업시기의 차이를 불문하고 반지하식이 우세하며, 세부적으로는 연소

부와 소성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는 손곡동·천북면 유적에서 확인된 총

3) 요체의유형과 구조적특징에관하여는발굴당시 발표한바 있는 다음 글을수정·정리한것이다(李相俊, 1998, 「蓀谷洞土器가

마(窯)의類型과構造的特徵」,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年報』第8號). 

분류 특 징 유구명 도면번호

- 화구및연도를제외한요체가지하에위치 4 7호

지하식( A ) - 요체내면은사질의원지반이소결되어 2 - 1

두께1㎝내외로유리질화

- 요체폭 1 5 0㎝이하, 구지표에서 요심이5 0㎝이상

B1형
- 굴착된원지반을그대로소결하여소결요체가

8호, 26호 2 - 2
1㎝내외두께로얇게형성

- 요체를지하식에가깝게원지반을개착식으로굴착

B2형
- 요체폭이 1 5 0㎝ 이하로좁고, 구지표에서요심이 5 0㎝정도

반지하식 - B1형에비해요체가지상에보다많이노출
3 1호, 22호 2 - 3

( B ) - 요체폭 1 5 0㎝이상, 요심이 2 0∼3 0㎝정도

B3형 - 요상이구지표를얕게축조되어요벽보강토흔적잔존
6호, 18호, 19호,

2 - 4

- 수차에걸친보수흔적잔존
2 0호, 21호

- 요체폭이 1 5 0㎝ 이상

B4형 - 화구부를냇돌로구축
3 2호, 33호, 34호,

2 - 5

- 수차에걸친보수흔적잔존
4 0호

표 1 . 요체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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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기의 토기요 중 단 1기만이 지하식이며 나머지는 모두 반지하식이라는 점이다4 ). 또한

연소부와 소성부의 경계는 경사도의 완급 및 요전반부에 얇게 형성된 목탄의 범위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점이다. 이 중 반지하식의 경우, 구분가능한 요형별 상대적인 서열은 먼

저 요체폭이 좁고, 요심(窯深)이 깊은 유형에서 요체폭이 전단계에 비해 보다 넓고, 요심

이 얕게 굴착되는 유형, 그리고 화구부에 적석(積石)을 한 유형 순으로구분할수 있다. 

이와 같은 요형은 중첩여부에 따라 상대적인 선후관계를 추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지

하식( A )은 내부유물의 출토양상으로 볼 때 여타 요(窯)에서 소성된 토기가 함몰구로 유

입되었거나 요 자체를 다른 요에서 생성된 기물의 폐기장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

고, 상부에서 퇴적된 2 6호요 회구가 4 7호요의 함몰구 폭 만큼 내려 앉아 있어 2 6호요보

다 먼저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요체폭이 좁고 요심이깊은 B1형이 폭이 넓고

요심이 얕은 B3형보다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다. 이점은 지상에 들러났던 요체를 보호하

고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쌓은 보강토의 토층에서 선후가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으

며, B3형인 6호요의 회구부가 B1형인 2 2호 가마의 상부에 두텁게 퇴적되어 있었기 때문

이다. 다음으로 요체의 폭이 좁고 요심이 깊으나 요벽체에 점토를 덧발라 소성하여 벽체

의 두께가 B1형보다 두텁게 형성된 B2형이 B4형보다 먼저 축조되었다. 이점은 B2형인 3 1

호와 B4형인 3 2호요의중첩에서 확인된다. 즉, 32호요 회구부가 3 1호요 요체일부를 파괴

하고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형식별 선후관계는 A〉B1〉B3, 그리고 B2〉B4로 정리

된다. 여기서 B1과 B2의 선후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요형의 상대적인 서열은 각 요형에서 출토된 유물을 기왕의 편년안에 따라

검토해 보아도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즉, A형인 4 7호요에서 출토된 토기들이 앞서 언급하

였듯이 모두 같은 가마에서 같은 시기에 소성된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고배의 경우

는 모두 기형이 같아 분명히 동시에 소성되었으며, 그 연대는 5세기 중후엽 정도로 판단

된다. B1형은 유구의 노출양상에서 선후가 인정되나 8호요의 출토유물로 미루어 볼 때는

A형과 뚜렷한 시기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B3형은 1 8호요에서 출토된 고배로 미루어 볼

4) 흔히요를분류함에있어요체의구축위치에따라반지하식, 지하식, 지상식으로분류하고 있다. 이러한구분은천장의구축상태

즉, 원지반을 그대로 이용하였는지 아니면 점토를 사용하여별도의 천장을 만들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지하식은 원지반을터

널식으로굴착·구축하였기에 천장은원지반으로 되어 있을것이고, 반지하식과지상식은 별도의 천장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지

하식과 확연히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지하식의 경우 천장의 소결상태는 벽체와 비슷한 두께로 이어지며, 반지하식은 원지반 굴

착부분과는 소결상태가 완전히 구분된다. 반지하식과 지상식은 구분이 애매하지만 반지하식은요상을 요구축 당시의 지표를 파

내고설치한경우이고지상식은구축당시의지표면을그대로이용한것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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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완전한 기형상 관찰은 불가능하나 입술이 전단계의 고배보다 내경하고 있어 일단 유

구 노출양상과 같이 전단계보다 늦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B4형의 경우는 전단

계 유구의 출토유물과는 완전한 시기차가 인정된다. 모두 왕경내의 고총고분에서는 출토

예가 보이지 않고, 황룡사지와 왕경주변의 석실 또는 석곽묘에서 많이 출토되는 기형들

로 그 연대는 6세기중후반에 위치하고 있음을알 수 있다.

도면2. 요형별요체

2

4

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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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요체의 구축시기에 따른 선후관계는 시기별 요형 변화의 일면을 유추해 볼 수 있

는데, 완전 지하식인 A형에서 요체폭이 좁고 구지표에서 요심이 보다 깊은 B1형, 그리고

요체폭이 넓고 요심이 보다 얕은 B3형, 그리고 화구를 적석한 B4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형변화는 여타 유적과 비교에서도 확인되는데, 4∼5세기대의 여초

리 A호, 손곡동 4 7호, 마월리요는 지하식이고, 6세기이후 집단요의 대부분은 반지하식이

며, 대구 욱수동·경산 옥산동유적에서 확인된 지상식은 반지하식위에 축조되어 있었다.

따라서 요형은 지하식, 반지하식, 지상식으로 발전하였다고 상정할 수 있고 이는 요구축

상의 난이도, 작업상의 편의에 따라 변화한 것으로 유추된다. 다만 가장 늦은 단계에축조

된 B4형은 물천리 3호요등으로미뤄볼때 시기가늦어지면서 요심이 보다 깊어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도면 2). 

3. 관련시설물

요적내에서 확인되는 관련 시설물은 채토장, 작업장, 건물지, 폐기장 등이다. 일반적으

로 요장(窯場)에 사용되는 흙은 그 용도에 따라 기물(器物) 성형을 위한 태토와 요를

수·개축할 때 사용되는 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손곡동유적에서는 태토로 사용한 흙

을 채토한 장소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구릉남편 평탄지와 구릉정상부에서 노출된 성격

불명의 수혈들이 채토장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구릉남편 평탄지에 넓게

퇴적되어 있는 회갈색니질점토는 구릉정상부에서 확인된 작업장내에서 확인된 점토와

색상, 점도면에서 유사하여 이 흙이 태토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구릉정상부의 수혈중 중복 연접되어 있는 수혈들은 채토후 폐토기를 매몰한 것으로 보이

며5 ), 요지 주변에서 확인된 부정형 소수혈(小竪穴)들은 요의 수·개축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작업장의 특징은 다수의 주혈과 여러 개의 수혈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부에

점토가 일정 범위에 걸쳐 퇴적되어 있으며, 녹로축혈(��軸穴)과 내부에서 외부로 연결

되는 구(溝)가 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도면 3). 녹로축혈은 축혈 주위를 돌로 채운 것,

5) 요장에서 확인되는 점토채취장의 특징은 원형 혹은 부정형의구덩이가일정지역에 연접해 파여져 있다는 것이다(鳩山窯蹟群遺

蹟調査會, 1992, 『鳩山窯蹟群Ⅳ』. 東京都 埋藏文化財センタ-, 昭和6 1年,『多摩ニュ-タウンN o . 1 4 6遺跡』. 吹田市都市整備部·

吹田市敎育委員會, 1998, 『吉志部瓦窯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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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벽체편으로 채운 것, 회청색소토와 점토를 채워 놓은 것, 불을 먹어 적색을 띠는 것 등

으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일정지역에 집중되어 서로 중복되어 있었

다. 이는 축혈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으며, 사용도중 녹로축이 흔들려

재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점토저장구덩이는 장방형 또는 부정형으로 내부에는 주변 흙

과 전혀 다른 입자가 고운 회색점토가 일정두께로 퇴적되어 있었다. 구는 작업장내에서

외부로 이어지고 있어 토기성형시 필요한 물을 외부로 배수한 흔적으로 판단되었다. 한

편, 녹로의 사용과 관련하여 출토된 토기의 내외표면에 나타나 있는 회전물손질의 방향

은 대부분 시계방향인 점으로 미루어 녹로의 회전방향은 시계반대방향이었음을 알 수 있

다. 즉 신라시대 도공들은 대부분 왼발을 사용하여 녹로의 아랫판을 당기면서 토기를 성

형하였다고 보여진다. 

도면3. 작업장및 녹로축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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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는 2동의초석건물지역시 그노출위치가요지가집중분포되어 있는C -Ⅱ지역과 C -Ⅰ지역을한눈

에조망할수있는곳에서각각노출되었다는점에서A지역초석건물지와그성격이통하고있음을알수있다. 

7) 고상식건물이란 상면이 지면에 직접 닿지 않고 상면아래가 트이게 한 건물을 이르는 말이고, 굴립주건물이란 평지 또는 토단위

에굴립주를세운건물을가르키며, 이경우지표면이상면으로이용된다. 그러나실제발굴에서이두유형의구분은거의불가능

한상태이다. 손곡동유적에서확인된주혈건물지는대부분상면이지표에서이격되었다고판단하고고상식건물로통칭하였다.

8) 그 외지형에크게구애받지않는건축의용이성과청결상의이유등도포함될수있으나 이는건축성격의모든경우에적용되는

기준이므로여기서는제외한다.

9) 경주시가지에서 이와같은 형태의건물이확인된유적은월성해자유적으로계림동편지역에서이와 같은형태의건물이발굴된바

있다. 공주의정지산유적에서도이와유사한평면의건물지가발굴된바있으나이건물은와즙건물로알려져있다. (國立慶州文化

財硏究所, 1994·1995,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年報』第5號·第6號. 국립공주박물관, 1999, 『정지산유적발굴조사보고서』)

건물지는 크게 초석건물지, 고상식(高床式)건물지, 수혈건물지로 구분된다. 초석건물

지는 구릉 남편의평탄지에서 2기가확인되었다. 모두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규모

와 성격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노출위치가 손곡동 요적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곳이고6 ), 여타 건물지에 비해 와즙(瓦葺)의 권위 건축물이었다는 점에서 분명 요

업집단의 수장급 인물이 거주한건물지로 판단된다. 

고상식건물지는 총 4 6기로 대부분 구릉정상부에서 확인되었다7 ). 이들 건물지는 규모

와 평면형태에 따라 1칸×1칸, 1칸×2칸, 1칸×3칸, 2칸×2칸, 2칸×3칸 그리고 4개의

중앙부 대형주혈을 다수의 소형주혈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이들 고상식건물은 지면에

서 발생하는 습기의 방지,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예방, 짐승 해충 피해예방, 외부 조망을

위한 용도, 그리고 특수하게 제례를 위한 장소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8 ), 이는 용도별

로 이에 맞게 적정공간을 확보하였을 것이다. 손곡동요적에서 확인된 고상식건물 중 규

모가 작은 것( 1칸×1칸, 1칸×2칸, 1칸×3칸)은 건조 혹은 저장용이었을 가능성이 있으

며, 특히 작업장과 가깝게위치해있는 소형건물지는 성형된기물의1차 건조장으로 사용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주거용으로 추정되는 것은 규모가비교적큰 유

형( 2칸×2칸, 2칸×3칸)으로 주혈이 직경이 크고 건물면적이 넓다는 점에서 상면(床面)

이 지표면에서 상당히 높은 지점에 형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이기 보다는 주

거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심 4주를 작은 외주가포위하고 있

는 형태의 건물9 )은 다음 몇 가지로 복원해 볼 수 있는데, 즉 중앙 4주가 별도의 건물( 1칸

×1칸)이고 이 건물주위를 목책으로 돌려 놓았을 가능성과 중앙 4주를 높게 세운 뒤 둘

레 소형기둥을 일정높이까지 세워 중층의 구조였을 가능성, 그리고 중앙 4주가 고주역활

을 하여 중도리를 받치고둘레주는 처마도리를 받쳤을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능성은 둘레주혈 외곽에서부터 얕은 수혈을 파놓았다는 점에서 목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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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건물을 수혈내에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며,

세 번째 경우는 얕은 수혈내에 비교적 규모가 큰 움집형태의 건물을 만들고 그 외곽에 구

를 돌려 우수를차단하였다고 가정할때 그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1 0 ). 이 유형

의 건물들은 구릉정상부의 북편에 치우쳐 가장 우월한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 수혈의 성

격이 제사와 관련된 유구로 보는 견해가 있음을 참조할 때1 1 ) 제례와 관련된 건물일 가능

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론은 기록상의 내용이나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고상건물 그림, 삼국시대 가형토기를 비롯한 고고학적 자료, 그리고 민속조사까지

활용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마을유적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4. 요도구

요적에서 출토된 유물중에는 그 쓰임새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들 유물중에는 지금까지 출토예가 없어 그 쓰임새를 알지 못하여 토제품, 혹은 제작방법

상의 특징을 들어 수날(手捏)토기 등으로 불리어졌으나 손곡동유적에서는 이와 같은 유

물이 다량 출토되었고, 그 중 일부는 실제 사용예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쓰임새를 명확

히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도구의 사용은 당시 도공들이 전단계의 공정에비해 토기를요

내에 재임할 때 토기가 서로 용착되지 않게 하여 불량율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

울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상재(離床材)를 사용하여 요상과의 용착을 방지하고자 하였

고, 이기재(離器材)는 토기와 토기사이를 분리하여 상하 기물간 용착을 방지하면서 소성

상태를 양호하게 하였으며, 지지재(支持材)는 재임된 기물의 쓰러짐을 방지하여 종횡간

용착(鎔着)을 방지하려 하였다.   

이상재로는 일반적으로 요상면에 모래를 깔아 수평고름을 잡은 다음 토기조각(주로 대

호편)을 깔고 그 위에 토기를 재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1 2 ), 손곡동유적에서는 토

10) 이 경우 구조적으로는 고상식건물지라기 보다 수혈 건물지로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는 복원상의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평

면상의형태만으로고상식건물로분류하였다. 

11) 김두철, 2000, 「제사고고학의성과와과제」, 『고고학의새로운지향』, 부산복천박물관.

12) 권상열, 1992, 『창녕여초리토기요지발굴조사보고서』, 국립진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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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기조각을사용하는경우도 여러 가지로구분된다. 즉, 순수히토기조각만사용한예, 그리고냇돌을 놓고그 위에 토기조각을

겹쳐놓는경우, 토기조각대신기와편을사용한것등이다.

기조각을 사용하는 방법13) 외에 고배대각형과 왕관형이 출토되었다. 고배대각형은 대호

편을 사용하여 재임하는 방법과 같이 요상면에 모래를 깔아 수평고름을 잡은 다음 그 위

에 놓여졌던 것으로 여러 번 재사용하기 위해 상당히 정성을 들여 제작하였는데 주로 대

각이 있는 고배류의 받침으로 사용하였다(도면4-1~3). 왕관형은 재임되는 토기의 접지

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히 발달된 형식으로 상면의 형태로 볼 때 주로 저부가 편평하

거나 둥근 형태의 병이나 호류의 받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도면4 - 4∼5). 이 외에

모래와냇돌, 기와편, 대호편 등이 이상재로 사용되었다(도면4-16).  

이기재는 장고형(도면4 - 8∼9), 고리형(도면4 - 1 0∼11), 방추차형(도면4 - 1 2∼1 3 ) ,

병(餠)형(도면4 - 1 4∼1 5 )이 있다. 모두 바닥이 둥글거나 평저한 소형 토기를 재임하는

데 사용되었된 것으로 보이는데, 장고형의 경우는 받침의 높이에 따라 재임된 기종의 차

이가 발견된다. 즉, 높이가 높은 경우는 비교적 배심이 깊은 합·개배 등에 사용되었고,

높이가 얕은 받침의 경우 배심이 얕은 개배류에 사용되었다. 고리형은 높이가 얕은 장고

형과 같이 배심이 얕은 개배류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방추차형은 장고형이나 고

리형과같은 용도로사용된 것이나 보다 배심이얕은 접시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지재는 냇돌이나 토기토각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토기를 중첩되게 재임하면서

요상면과 하단에 재임된 토기를 받쳐 고정시켜주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높

게 중루재임하였거나 대형토기와 같이 고정이 필수적인 경우는 나무를 적정 높이로 잘

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대형토기의 기표면에 나타나 있는 반점으로 확

인된다. 또 요상면에서 출토된 냇돌중 일부는 토기편과 자연유가 두텁게 용착되어 있는

데, 이 경우 요상면에 원저의 대형호 등을 놓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토기아래에 토기편

과 냇돌을 놓아 토기를지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요도구가 출토된유구를 앞서 분류한 요체와 비교·검토해 보면, 우선 고배대각형

및 고리형 받침은 요형 A형에서 B3식까지는 모두 출토되고 있으며, 왕관형은 B4형에서만

출토된다. 다음으로 토기 기와조각 냇돌이 조합된 기타류 받침은 B4형 요에서 집중적으

로 출토된다. 장고형과 방추차형은 출토예가 적어 단언할 수 없지만 역시 B4형에서는 출

토예가 없어 고배대각형이나 고리형과 마찬가지로 B3형 단계까지만 사용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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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점은 A∼B3형과 B4형은 분명히 사용된 요도구가 구분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고

배대각형 및 고리형의 경우 B3형 단계까지 유행하다 소멸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이 왕관

형과 기타류 받침이 B4형에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고배대각형과 고리형 받침이 사용

되던 A∼B3형 단계는 불량을 최소화하면서 고급 기종의 토기를 소성하였고, 왕관형과 기

타류 받침을 주로 사용하던 B4형 단계는 저부가 원저인 토기와 동일기종의 토기를 대량

생산으로 생산하였고 그만큼불량률도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점은 B4형 요의 가장 큰 특

징이 요체가 수회에 걸쳐 보수되었고, 전면회구부에 폐기된 토기량이 많으며 동일기종의

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용착토기의 대부분이 이 요형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이다1 4 ). 

도면4. 요도구(토기받침)

1

2

3

8

9

7

6

54

1 0 1 1

1 2 1 3

1 4

1 5

1 6



5. 토기의 요내 중루재임

요적발굴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고온소성으로 인해 기물이 용착된 경우가 자주 발견

되는데, 이러한 용착기물은 요내에 토기를 어떻게 재임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다

수 확인된다. 즉, 다양한 형태의 토기받침과 그 사용실예, 그리고 소성과정에서 화염분위

기의 조절 실패 등 여러 사유로 요내에 재임하였던 토기가 용착·폐기된 채 출토된 경우,

실제 토기를 요내에 재임한 상태에서 요천장의 붕괴로 인해 폐기된 경우1 5 ), 그밖에 유물

내외에 형성된 소성과정에서 생긴 각종 반점과 초엽흔적으로 중루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곡동요적에서 출토된 기물 중에도 이러한 예를 표2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중루된 채 용착되어 출토된 기종은 고배, 개, 완, 개배, 제기

등 모두 소형이며1 6 ), 기종간 조합관계는 동일기종이 중루된 것, 개를 포함한 S e t로 중루

된 것, 서로 다른 기종이 중루된 것, 토기와 토기사이에 토기받침이 끼워져 중루된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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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착토기가 이요형에 집중된점은대량생산체제와 이에 따른 많은 소성불량품의 생성이그 원인으로 볼수 있고, B4형(화구적

석요)의제특징중요가2∼4기씩군집되어있으며, 요체의균열이심한점, 수회에걸쳐요체가보수된점, 요전면에토기폐기장

이광범위하게형성된점,  폐기된토기의양이많다는점등과관련된것으로파악된다.

15) 동국대학교발굴지역인 B지구에서는요내에토기가재임하고소성하는과정에천장이 붕괴되어 폐기된요가발굴되었다(東國

大學校慶州캠퍼스博物館, 1998, 『慶州競馬場豫定敷地B地區發掘調査』現場說明會및指導委員會資料).  

16) 소형기종에중루재임실예가많은것은그만큼수요가많았음을의미한다

용착유물조합상 출토위치

고배a +고배a 5 3·3 2호요·Ⅰs03 내부, 22·3 4·4 0·3 7호요회구부

고배a +개a 4 0호요·Ⅲs 49 내부, 34호요회구부

고배a +개b 3 2·3 4호요회구부

고배a +개b +고배a 2 2호요회구부

개a +개a 3 2·4 5호요회구부

개b +개b 3 2·3 9호요회구부

개b +개b +개b 3 1· 3 2호요회구부

완a +고배a Ⅰs03 내부, 33·3 4·4 0·3 2·5 3·3 1·2 2·3 8호요회구부

완a +개b 3 1호회구부

완a +완a 5 3·3 7호요회구부

완a +완a +완a 5 3호요회구부

완a +개배a 3 7호요회구부

완a +토기받침+완a 3 9·4 5호요회구부

개배a +토기받침+개배a 4 5호요회구부

제기a +개배a 5 8호요회구부

표2. 重壘재임實例(a : 正置,   b : 逆置)



구분된다. 고배는 고배+고배, 고배+개, 완+고배로 조합되어 있는데, 고배+고배는 정치

하였고(도면5-1~7), 고배+개는 위에 놓인 개가 정치하거나 역치하였는데(도면5 - 2 ) ,

역치된 경우는 개상부에 다시 고배를 정치하고 있으며1 7 ), 완+고배는 모두 정치되어 있다

(도면5-5~6). 개는 개+개, 고배+개의 S e t로 조합되어 있는데, 개+개는 역치가 일반적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도면5-3). 개를 여러 개 중루시킬 경우, 뚜껑꼭지가 이기재의 역

할을 하기 때문에 개심이 서로 다른 개를 중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완은 완+고배의

조합이 가장 일반적인 재임방법으로 확인되는데, 모두 정치하고 있다. 완+완으로 조합될

경우는 사이에 별도 제작된 이기재를 끼워 중루재임하고 있다(도면5 - 4 ). 그리고 토기를

재임하는데 있어 토기와 토기, 토기와 받침이 접하는 부분에는 모두 유기물이 관찰되고

있어 모래나 초엽 등을 놓아 용착되지 않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대토기 재임의 관건은 토기 상호간 접합면을 최소화하면서 재임한 토기를

요내에서 넘어지지 않게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이같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에서 중루재임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하에 본격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별도

제작된 요도구를 사용하면서 소량의 고급기종을 소성하는 단계에서 기물간 중루재임방법

이 일반화되고 이에 따른 대량생산이 가능하였던 시기는 B4형요의 조업시기와 대체로 일

치할것이며, 이때부터 전업적인 생산집단에의한토기가 생산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17) 이경우개는고배와고배사이의이기재로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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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토기중루재임상태

1

4

5

7

6

2

3



Ⅲ. 요적의성격

손곡동·물천리 요적에서 발굴에서 확인된 유구와 각 지구별 표지적(標識的) 유구는

표 3과 같이 정리된다. 이와 같이 A지역은 5세기중후엽부터 요업이 이루어졌고, A B C

지구를 통틀어 가장 오래되었으며 노출유구 양상이 가장 중심적 위치에 있음이 분명하

나, 이에 상응하는 시기의 고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편 구릉인 B지구에서 목곽

묘를 비롯한 다수의 고분이 발굴되었고, 남편 구릉인 손곡마을 뒷산과 종오정 뒷산에 고

분군이 잔존하고 있음이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1 8 ) A지역의 전기요업집단

은 B지구에서 확인된 고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후기요업집단은 손곡마을 뒷산

과 종오정 뒷산의 고분군과 관련된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C지구는 시·발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C -Ⅰ에 6∼7세기대의 요와 고분( C -Ⅰ- 2·3 요업집단과 관련된

고분은 C -Ⅰ- 1의 고분으로 추정됨), C-Ⅱ는 6∼7세기대 요, C-Ⅲ는 6∼7세기대의 요

와 건물지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록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인위적구분이긴 하지만, 각 지역별로 유구의 축조시기와 성격이 서로다른 유구가 매장되

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A지역과 B지역, 그리고 C -Ⅰ·C -Ⅱ·C -Ⅲ지역이 같은 시기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요의 입지가 시기에 따라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

제로 지표상에서 확인된 천북면 일대의 생산유적을 통시적으로 관찰할 때, 손곡동에서 北

으로 갈수록 조업연대가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사실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18)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1996, 『慶州競馬場豫定敷地試掘調査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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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손곡동·물천리유적 발굴현황표

조사지역
주요노출유구

표지적유구
토기요 기와요 탄요 건물지석실묘석곽묘 목곽묘

A 4 7 1 1 7 6 4 1 1
5세기중후엽의요적

6세기중후엽의요적및관련시설물

B 3 1 6 1 9 5 5세기후엽∼6세기전중엽고분

C -Ⅰ 5 1 7 2 7
6세기후엽∼7세기초엽의요적및관련시설물

6세기전중엽∼7세기중엽의고분

C -Ⅱ 1 7 1 3 6세기대요적

C -Ⅲ 1 1 8 1 1 0 6세기대관련시설물및고분

계 8 3 2 2 4 7 3 1 0 5 0 5



요의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연료의 공급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것으로 판단된다1 9 ). 

한편, B지역 초기고분인 목곽묘·석곽묘(Ⅰ단계)와 적석목곽묘(Ⅱ단계)는 주변의 다

른 고분군( C지역 고분군, 종오정뒷산고분군, 손곡리고분군)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가장 우월한 위치에 축조되어 있으며, 2호 적석목곽묘내에서는 요체편의

일부가 출토되어 공인집단의 무덤인 것으로 보여져 적석목곽묘가 축조된 시기부터는 당

시 요업집단의 운영 관리를 관장했던 왕경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분을 가진 자가 당시

왕경내의 토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왕경에서 생산지에 직접 관리를 파견되어 생산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실제로 삼국사기 직관지에 보이는 여러 생산과

관련 직명(職名)들 중 와기전(瓦器典)은 기와와 토기의 생산과 공급을 관장하던 부서로

판단되고2 0 ), 8세기에 제작되었다고 알려진‘官瓦 東窯’銘 기와와2 1 ), 서울 사당동요지에서

출토‘ 縣器村何支爲’와‘舍知作’명 명문에서도 이미 당시의 토기생산체제가 중앙 통제

하에 관영수공업의 형태로운영되었음을 보다 분명히해 주고 있는 것이다.22) 

Ⅳ. 맺음말

이상 자료를 검토하면서 확인된 자료를 요약해 보면, 우선 요적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

어 적당한 흙과 풍부한 물과 연료 외에 굴절된 바람의 효과적인 이용이라는 측면과 요적

전면 공간의 확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요체의 구조

는 시기에 따라 그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화구적석요가 일반화되었던 6세기중후

엽부터는 전업적인 생산집단에 의해 대량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살펴 보았다. 요적과 관련

된 시설물중 작업장은 녹로축혈과 태토저장구덩이, 구가 조합되어 있으며, 고상식건물지

는 사용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출토된 유물중 토기내외면의 회전물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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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으로 당시 녹로는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시켰음을 알 수 있었고, 양질의 토기를 생

산하기 위해 신라시대 이미 다양한 요도구를 제작사용하였으며, 이들 요도구는 용도별로

그 쓰임새가 달랐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용착토기의 실예를 통해 요내에 토기를 재임하는

방법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손곡동·물천리 요적의 유구 분포현황으로 미루

어보아 시기별로 생산·분묘유적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천북면 요적군의 요업

집단이점차 남에서북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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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manufacturing technique of Silla potteries through
Songogdong and Mulchunri sites in Gyungju.

Lee, Sang-Ju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This article introduce the manufacturing technique of Silla potteries based on the result exca-

vated from Songogdong and Mulchunri site in Gyungju.  As a result, we selected the kiln-site to

produce Silla potteries and knew the feature which following to make them.

1. The Environmental elements to take a kiln-site were abundant fuel, plenty water and suit-

able soil. In particular, efficient usage of refracted winds and reserved space of forepart in the

kiln-site were importantly applied to select place of kiln-site.

2. The structure of the kiln-body have been changing according to the time. It could be mass-

produced by produce-group from the middle and end of sixth centry which the fireplace-kiln

was generalized.

3. The work center of equipments were related kiln-site. It consisted of mixed wheel, keeping-

pit and ditch. We knew that a look-out shed had been appeared according to utility purpose vari-

ously.

4. It sees as trimming trace of inner and outter aspects in excavated potteries and we knew

that wheel had been turn to the contrast watch direction. For producing pottery of the good gual-

ity, various kiln-tools had been used already at Silla period and they used for the different pur-

pose.

5. We intended to know method for laying the potteries in the kiln through the example of the

adherent pottery to be melted.   Finally, manufature and tomb-site are separated by the time

through current situation of Songokdong and Mulchonri site. At the same time, we could know

that group of Chounbuk kiln-site moved from the south to the north step by step. 


